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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에서 12㎞ 구간에 펼쳐진 숲 터널 전경. 양쪽의 나무가 아치형으로 뻗어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 공사 당시 이 일대는 미 개통 구간으로 원시 밀림으로 덮여 있어 

도로를 뚫는 데 가장 힘들었던 난코스였다.  

한라산 동쪽 해발 500~750m의 원시림을 관통하는 5·16도로는 총 연장 43㎞로, 제주시와 서귀포

시의 생활권을 1시간으로 단축시킨 산북·산남의 대동맥이자 ‘길의 혁명’으로 꼽힌다.  

 

이 도로는 2차 세계대전 말기 약 7만명의 일본군이 제주에 집결하면서 한라산에 저항기지를 구축

하고 군용 및 전술도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 개설됐다. 고지대의 하천에는 목교와 잠수교가 

가설됐다.  



 

 

1945년 해방 이후 활용은 됐지만 4·3사건에 따른 ‘한라산 금족령’으로 1949년부터 1954년까지 5

년 동안 폐쇄됐다.  

 

1957년부터 경제부흥 특별회계로 산천단에서 물장올까지 7.4㎞를 임시 보수하는 등 4년 동안 34

㎞를 임시방편으로 길을 터놓았다.  

 

이 길은 외도·오라·하귀 등 하천이나 해안에서 채취한 모래와 돌자갈을 운반해 깔아 놓은 ‘비포장 

도로’였다.  

 

그런데 해발 750m 최고점인 성판악에서 영주교까지 10.28㎞는 땜질 처방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다니기 힘들었다.  

 

4·3사건 반발 이후 1960년까지 10년 동안 우마와 차량 왕래가 없고, 인적도 끊기다보니 원시 밀

림으로 변한 것이다. 길은 흔적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정부는 제12대 제주도지사에 김영관 해군소장을 임명했다.  

 

앞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제주를 방문한 이후 한라산 횡단도로 개설 및 포장 등 제

주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62년 3월 24일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앞 공설운동장 광장에는 2만여 명의 도민이 운집한 가운

데 5·16도로 포장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1차 포장공사는 도청 앞에서 산천단까지 6.4㎞를 ‘침투식 마카담 공법’으로 포장했다. 이 공법은 

사람의 손으로 골재를 균일하게 깐 다음 아스팔트를 살포해 압력을 가해 굳히는 것이다.  

 

난공사는 성판악~영주교 간 10.28㎞ 구간. 장비가 있어도 밀림 지대로 변모해 들어갈 수도 없었



 

는데 당시 보유한 건설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도로 폭 6.5m와 양쪽에 배수로 1m를 개설하는 공사하는데 곡괭이와 삽, 정을 이용하는 등 인력

으로 충당해야 했다.  

 

먼저 우거진 잡목을 베는 것을 시작으로 지게로 흙을 져서 날랐다. 화약을 이용하는 발파작업도 

거의 없었고 순수하게 인부들의 땀으로 10㎞를 뚫어 나간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1963년 10월 11일 일부는 비포장 도로인 상태서 5·16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기념식을 마치고 동시에 마이크로버스와 트럭 등에 시승해 양쪽에서 

출발한 인사들은 수악교에서 합류해 기쁨을 나눴다.  

 

김영관 지사는 서귀포에서, 조성근 건설부장관은 제주시에서 출발해 수악교에서 만났다.  

 

서귀포시 지역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영화관은 이날 하루 무료 입장을 실시했고, 술집들은 술

값을 깎아줬다.  

 

그동안 제주시~서귀포시의 통행은 제주도의 반 바퀴를 도는 일주도로를 이용하면서 90㎞를 가는

데 3시간 30분이나 걸렸다. 5·16도로가 개통되면서 거리는 43㎞로 가까워졌고, 시간은 1시간 30분

으로 크게 단축됐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의 생활시계를 ‘1시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당시 포장 도로는 폭이 4m에 불과했지만 이 도로의 개통으로 제주의 관광과 산업 발전에 역사적

인 전환기를 마련했다.  

 



 

20인승 마이크로버스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었다. 공무원과 회사원들은 제주와 서귀

포를 오가며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막혔던 동맥에 핏줄이 돌면서 이후 5·16도로를 따라 제주시청·세무서·법원이 세워졌고, 제주대학교

가 들어섰다. 이어 제주컨트리클럽, 성판악휴게소, 돈내코 등 관광지도 자리를 잡게 됐다.  

 

1963년 ‘한라산의 기적’을 일궈낸 5·16도로의 개통과 포장은 제주도 개발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어승생수원지 준공(1969년), 일주도로 181㎞ 전 구간 포장(1971년), 제2횡단도로(1100도로·1973년) 

개통 등 대역사를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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